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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in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by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The researchers utilized reliability test and factor analysis to estimate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questionnair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was also applied to assess th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level by different employment types. The results of reliability test and factor analysis clearly show that 
questionnaire samples are reliable and feasible.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 shows statistical insignificance 
in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between part-time workers and special type one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ull-time workers and those in other types of employment. The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income, 
welfare, and working hour, etc were discovered.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직

업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

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는 전체 항목에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작업조건, 복리

후생, 직장안정성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과 특수형태근

로 간 직업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복리후생, 건강을 돌볼 여유 항목에서 정규직의 만족도가 특수

형태근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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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다. 

KOSTAT(2014)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는 전체 물류

기업체의 94.9%, 화물운송업 종사자는 전체 물류산업 

종사자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운송업은 육상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육상운송업은 전체 화물운송업체의 99.8%, 전체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93.9%를 차지하고 있어 육상운송

이 화물수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OSTAT, 2014).

하지만 육상운송업의 기업체당 종사자수는 2.7명으로

써 항공운송업 984.5명, 수상운송업 45.1명에 비해 기

업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며, 업체당 매출액도 1.7억 원

으로써 항공운송업(6,353.4억 원), 수상운송업(667.5

억 원)에 비해 매출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KOSTAT, 

2014).

2013년 기준 공로운송은 국내화물운송의 약 82%, 

육상운송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나(MOLIT, 2014), 

화물자동차운송업의 독특한 시장구조는 화물자동차운송

업의 성장 및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8

호) 제3조는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

는 사업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소형 화물자동

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별화물자동차 

및 용달화물자동차의 낮은 진입장벽은 영세 차주들의 시

장진입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자

동차 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직면하여 수익구조가 악화

되고 있다.

일부 영세 차주들의 경우 부족한 영업력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입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명의를 지입회사에 양도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대신 지입회사에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

다. 하지만 지입제는 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명의를 위

탁하는 형태를 가지므로 차량의 대내적 지배권과 대외적 

소유권의 불일치를 가져오며,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이다(Yun, 2012; Lee, 

2012; Na and Jang, 2013). 특히 지입차주들은 근로

자의 특성과 고용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

므로 4대 보험 가입률이 다른 유형의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고정급을 받는 화물운송업체 소속 종사자

들에 비해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실정이다(MOLIT, 

2010; MOLIT, 2011).

화물자동차운송업이 물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가 물류산업 종사

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업 종사자의 복지, 사기에 대한 부분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종사자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

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KLIP(2014)에서 수행한 화물운송업 종사

자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

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고, 고용형태별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

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

의 직업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1.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특성

Lee(2012)와 Kim(2013)은 지입제에 대해 법적으

로 고찰하였다. Lee(2012)는 지입제가 사법·세법의 적

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 판례

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 과세

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im(2013)는 지입제가 화물자동차운송업에서 다단계 

거래구조를 유발하는 원인이라 지목하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입제가 금지되어야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Lee 

(2012)와 Kim(2013)은 지입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

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나 Lee(2012)는 지입차주와 지

입회사 간의 과세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Kim 

(2013)은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Article• A Comparative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by Type of Employment

37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3 No.4, August 2015

Na and Jang(2013)과 Kim(2012)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a and 

Jang(2013)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영세성에 주목하여 

영세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화주와 운

송업체 간 화물정보공유시스템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Kim(2012)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운송거래 구조 개

선을 위한 정부 정책들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두 연구 모두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거래구

조와 지입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

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화물운송협동조

합의 도입 활성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공

유기반 중소물류 산업정책 추진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적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won 

et al., 2012; Jung et al., 2013).

2.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 특성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Yun(2012)은 화물운송 차주 겸 기사에 대한 판례를 고

찰하고, 화물운송 차주 겸 기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

영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Koo(2014)의 

연구도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법적 

판결을 고찰함으로써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

하였다. 두 연구 모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를 검토하였으나 Yun(2012)은 도로일반화물운송업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한 반면 Koo(2014)는 일반적인 지입

차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퀵서비스 및 택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도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종

사자 실태파악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Cho, 2008; Oh, 2010; MOEL, 2010; 

MOEL, 2011; MOEL, 2013).

해외연구들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를 비롯한 운송업 종

사자들의 건강문제를 다룬 경우가 많았다. 연구자들은 

운송업 종사자들의 불규칙적인 업무시간 및 휴식시간, 

다단계 위탁거래, 경제적 압박이 운송 종사자들의 수면

호흡장애, 피로, 업무스트레스, 졸음 및 난폭운전을 유발

하는 요인이며(Essenberg, 2003; Beaulieu, 2005; 

Howard et al., 2005, Mayhew, 2006), 이로 인해 교

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나아가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는 치사율 및 종사자의 평균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Essenberg, 2003; 

Beaulieu, 2005; Lisa et al., 2009), 운송업 종사자

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Beaulieu, 2005)

이외에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고령운전자의 운전특성에 대한 연구, 운전자의 

정서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

고 있다(Lim et al., 2012; Kwon et al., 2013).

이상의 연구들은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특성 및 실태

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3. 종사자의 고용형태와 직업만족

Ahn and Jung(2012)는 운수창고업을 비롯한 업

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하였고, 이

를 통해 숙련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Kwon(2009)은 패널자료 분석을 통

해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근로자의 근

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였다. Moon 

(2014)은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정규직의 생활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였다. Choi and 

Ha(2009)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

어질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ae(2008)은 비정규직 유형별 직무 및 생활만족도 차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직 근로자

보다 직무·생활만족도가 낮음을 보임으로써 비정규직 

유형에 따라서도 직무·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Graaf-Zijl(2012)은 네덜란드 근로자를 대상으로 

Hall(2006)과 Aletraris(2010)는 오스트레일리아 근

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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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ymbol Variable

Exogenous variable V1 Employment type
(1=Permanent, 2=Temporary, 
3=Special)

Endogenous 
variable

Working 
Factors

V2 Working environment

V3 Income

V4 Business hours

V5 Task contents

V6 Task condition

V7 Welfare

V8 Job stability

Life 
Factors

V9 have time to leisure

V10 have time to self-improvement

V11 have time to health management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규직에 비해 임시직·파견직 종

사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

용불안정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임시직·파견직 

종사자들의 낮은 직업만족도는 업무성과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

요함을 주장하고 있다(Hall, 2006; Aletraris, 2010).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나 화물자동차 운

송업 특성의 반영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표본추출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별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KLIP(2014)의 화물운송

업 종사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KLIP(2014)

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화물운송업 종사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의 모

집단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운수업(49-52) 중 화

물자동차 운송업(4931)이며,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업(49311),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

업(49312) 종사자이다(KLIP, 2014).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파악

하고,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변수설명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

라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종

사자의 지위와 근로자성의 수준을 기준으로 정규직, 비

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하였다. 정규직은 화

물운송업체의 상용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비정규직은 화

물운송업체의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지입차주와 1대 사업자를 포함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직업만족도를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직무만족도와 여가를 즐기면서 느끼는 생활만족

도로 구분하여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직무·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직무만족·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KLIP(2014)의 화

물운송업 종사자 직무·생활 만족도 설문지에 포함된 직

무만족도 측정 문항 7개, 생활만족도 측정 문항 3개를 

사용하였다(Table 1 참조).

· 전반적 업무 만족도

· 보수/소득 만족도

· 업무시간 만족도

· 업무내용 만족도

· 작업조건 만족도

· 복리후생 만족도

· 직장안정성 만족도

· 일로 인해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다

· 일로 인해 개인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여유가 없다

· 일로 인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다

화물운송업 종사자 직무만족도 측정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불만족=1, 불만족=2, 보통=3, 만족

=4, 매우 만족=5)로 구성하였고, 해당 항목은 (1) 업

무 전반, (2) 보수 또는 소득, (3) 업무시간, (4) 업무

내용, (5) 작업조건, (6) 복리후생, (7) 직장안정성으로 

구분되어 있다(KLIP, 2014).

화물운송업 종사자 생활만족도 측정 문항도 리커트 5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약간 그렇지 않다=2, 보

통=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하였고, 

해당 항목은 (1) 가족과 보내는 시간, (2) 개인발전을 

위한 여유, (3)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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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type

Permanent 
worker

Temporary 
worker

Special type 
worker

Proportion 17.9 43.6 38.5

Table 2.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employment type                                               (unit: percentage)

Age 30's 40's 50's 60's 70's

Proportion 17.1 12.2 31.7 19.5 12.2

Table 3.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age 
distribution                                                      (unit: percentage)

Driving 
year

under
5yr

5-15yr 16-25yr 26-35yr
over
35yr

Proportion 2.4 22.0 19.5 34.1 12.2

Table 4. Road freight transportation industry worker's driving 
experience                                                          (unit: percentage)

있다(KLIP, 2014).

본 연구는 설문조사 항목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성분석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설

문항목들이 공통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별 직업만족도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1) 고용형태

설문조사에 응답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은 17.9%, 비정규직은 

43.6%, 특수형태근로는 38.5%였으며 정규직 종사

자의 비중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2) 연령분포

설문조사에 응답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50대 이상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63.4%를 차지하여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3) 운전경력 

설문조사에 응답한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운

전경력을 살펴본 결과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종사자

들의 비중이 65.8%로 나타나 숙련 운전자의 비중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4 참조).

2. 운송교육 및 운송사고 관련

1) 운송교육

설문응답자들의 고용형태별 연간 화물운송 교육 수

강횟수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 2.29회, 비정규직 2.19

회, 특수형태근로 2.07회로 정규직의 연간 운송교육 

수강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형

태별 수강횟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

었다.

2) 운송사고

설문응답자 중 약 21.9%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운송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사고를 경험한 종

사자들의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55.6%, 도로환경요인에 의한 사고가 

44.4%로 나타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

음을 알 수 있었다. 운송사고의 발생유형에 대한 설문에 

대해 66.7%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차량 대 차량에 의한 

사고였다고 응답하여 접촉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라 운송사고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고용형태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3. 직업만족도 비교

1) 상관관계 분석

고용형태와 직업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고용

형태와 직업만족도 간에는 일부 변수들을 제외하고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2)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

만족도 측정항목과 생활만족도 측정항목에 대해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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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actor

1 2

Working factors
(α=0.886)

V6 0.900 0.131

V7 0.808 0.017

V2 0.805 -0.098

V5 0.776 -0.169

V8 0.760 -0.079

V3 0.730 0.032

V4 0.638 -0.105

Life factors
(α=0.912)

V10 -0.063 0.960

V9 0.043 0.924

V11 -0.124 0.885

Table 6. Factor analysis table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 1

V2 -0.323 1

V3 -0.414* 0.562** 1

V4 -0.361* 0.515** 0.242 1

V5 -0.243 0.647** 0.442** 0.592** 1

V6 -0.311 0.626** 0.476** 0.461** 0.642** 1

V7 -0.409* 0.504** 0.566** 0.404* 0.420* 0.707** 1

V8 -0.286 0.437** 0.474** 0.345* 0.432** 0.664** 0.755** 1

V9 -0.401* 0.001 -0.081 0.123 0.029 -0.147 0.039 0.096 1

V10 -0.411* 0.181 0.114 0.153 0.225 -0.075 0.015 0.113 0.859** 1

V11 -0.524** 0.254 0.112 0.069 0.247 0.016 0.070 0.155 0.696** 0.803** 1

* p<0.05, ** p<0.01

Table 5. Correlation matrix

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7개 문

항에 대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ronbach's 

alpha 통계량이 0.886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문항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 Chronbach's alpha 통

계량이 0.912로써 생활만족도 측정문항들도 내적 일관

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요인분석

본 연구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직업만족도

를 구성하고 있는 10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법을 

적용해 검정하였다. 

KMO-Bartlett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에 이용된 변

수들 간 상관관계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준형성 적절성을 측정하는 Kaiser- 

Meyer-Olkin 측도 역시 0.781로 나타나 기준치인 

0.50보다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

인되었다.

회전된 요인행렬을 통해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요인1에 직무만족도 요인(업무전반, 보수/소득, 업무

시간, 업무내용, 작업조건, 복리후생, 직장안정성)이 

높게 적재되었으며, 요인2에 생활만족도 요인(가족과 

보내는 시간, 개인발전을 위한 여유, 건강을 돌볼 여

유)이 높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항목들의 구

성개념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Table 6 

참조).

4) 분산분석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직업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을 수행하였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에 앞서 분산

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고용형태별 공분산행렬

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대한 Box M 검정결과 유의확률

이 0.17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으므로 분

산분석을 위한 가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직무

만족도에 대한 다변량 검정의 귀무가설인 “집단간 평균

값들의 vectors가 동일하다”를 네 가지 통계량으로 검정

한 결과 Roy의 최대근을 제외하고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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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Value F Sig.
Partial 

Eta 
Squared

V1 Pillai's Trace 0.590 1.553 0.125 0.295

Wilks' Lambda 0.472 1.629 0.104 0.313

Hotelling's Trace 0.990 1.697 0.088 0.331

Roy's Largest Root 0.834 3.096 0.016* 0.455
* p<0.05

Table 7. Multivariate tests 1(Employment type and working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V1 V2 2.320 3.078 0.060 0.166

V3 3.112 5.928 0.007** 0.277

V4 2.500 3.791 0.034* 0.197

V5 1.201 1.414 0.259 0.084

V6 2.214 4.014 0.028* 0.206

V7 6.961 8.129 0.001** 0.344

V8 3.625 3.286 0.051 0.175
* p<0.05, ** p<0.01

Table 8.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1(Employment type 
and working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 
Employment 

type

(J) 
Employment 

type

Mean 
difference

(I-J)
Sig.

V2 1 2 0.84 0.099

3 0.99 0.063

2 3 0.15 0.902

V3 1 2 0.85* 0.038

3 1.19** 0.005

2 3 0.35 0.450

V4 1 2 0.93* 0.044

3 0.97* 0.048

2 3 0.05 0.989

V5 1 2 0.62 0.316

3 0.70 0.272

2 3 0.09 0.970

V6 1 2 0.95* 0.022

3 0.75 0.107

2 3 -0.19 0.786

V7 1 2 1.65** 0.001

3 1.44** 0.008

2 3 -0.21 0.832

V8 1 2 1.20* 0.044

3 1.03 0.124

2 3 -0.17 0.910
* p<0.05, ** p<0.01

Table 9. Multiple comparisons 1(Employment type and working 
satisfaction)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통계량에 따

라 귀무가설의 기각여부가 달라진 것은 직무만족도를 구

성하고 있는 문항들마다 평균차이의 유의성이 달랐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 보수/소득, 업무시간, 작업조

건, 복리후생, 직장 안정성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에타 제곱값을 살펴본 

결과 고용형태의 영향력은 복리후생, 보수/소득, 작업조

건, 업무시간, 직장안정성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Table 

8 참조).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의 측정항목별로 고용형태에 따

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사후검정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간 직무만족

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모두 고용이 불

안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반적 업무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소득의 경

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모두 만

족도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규직의 보수/소득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업무시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특수

형태근로 모두 만족도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고,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의 경우도 보

수/소득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의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업무내용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 차

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종 간 수행

하는 업무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작업조건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만족도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과 특수형태근

로 간,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 차이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특수

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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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Value F Sig.
Partial Eta 
Squared

V1 Pillai's Trace 0.341 2.124 0.063 0.171

Wilks' Lambda 0.678 2.146 0.061 0.177

Hotelling's Trace 0.447 2.161 0.060 0.183

Roy's Largest Root 0.372 3.844 0.019* 0.271
* p<0.05

Table 10. Multivariate test 2(Employment type and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Mean 
Square

F Sig.
Partial Eta 
Squared

V1 V9 3.185 3.688 0.036* 0.187

V10 3.784 3.183 0.055 0.166

V11 6.038 5.353 0.010* 0.251
* p<0.05

Table 11.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2(Employment type 
and lif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 
Employment 

type

(J) 
Employment 

type

Mean 
difference

(I-J)
Sig.

V9 1 2 -0.18 0.906

3 -1.01 0.072

2 3 -0.83 0.063

V10 1 2 -0.22 0.894

3 -1.12 0.094

2 3 -0.90 0.095

V11 1 2 -0.84 0.205

3 -1.63** 0.008

2 3 -0.79 0.141
* p<0.05, ** p<0.01

Table 12. Multiple comparisons 2(Employment type and life 
satisfaction)

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리후

생 항목에 있어 정규직과 정규직 이외 직종 간 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직장 안정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과 특수형

태근로,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 차이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2) 고용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분석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분석에 앞서 분산

의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고용형태별 공분산행렬

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대한 Box M 검정결과 유의확률

이 0.034로 나타나 5% 유의수준을 적용할 경우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확인하였다. 

5% 유의수준에서 공분산 행렬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

한 것은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다변량 검정의 귀무가설인 “집단간 

평균값들의 vectors가 동일하다”를 네 가지 통계량으로 

검정한 결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다변량 검정시와 동일하

게 Roy의 최대근을 제외하고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참조). 통계량에 따라 귀

무가설의 기각여부가 달라진 것은 생활만족도를 구성하

고 있는 문항들마다 평균차이의 유의성이 달랐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개체간 효과 검정 결과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 가

족과 보내는 시간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에타 제곱값을 살펴본 결과 7

개 측정문항에 대한 고용형태의 영향력은 건강을 돌볼 

여유, 가족과 보내는 시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Table 

11 참조). 다음으로 생활만족도의 측정항목별로 고용형

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결과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개인발전을 위한 

여유 항목은 고용형태 간 만족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을 돌볼 여유 항목

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 간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특수형태근로에 비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정규직 

종사자가 각종 보험혜택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2 

참조).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1. 결론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살펴본 후 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화물운송 교육 

수강횟수와 운송사고 경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화물운송 교육 수강횟수와 운송사고 경험

의 고용형태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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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절대적 숫자가 적었기 때

문에 향후에 표본의 숫자를 증가시켜 고용형태별 평균차

이를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고용형태별 직업만족

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만족도를 직무만족도와 생

활만족도로 구분하였다.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정규직

과 특수형태근로 간에는 7개 항목 모두 직무만족도 차이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화물운송

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입차주와 1대 사

업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

하였으나, 연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

직 종사자 간 직무만족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

직 종사자 모두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이 불안정하여 두 

직종을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

낸다.

고용형태별 직무만족도 평균 차이는 보수/소득, 복리

후생, 업무시간 항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소득과 

복리후생은 모두 종사자에 대한 기업의 금전적 보상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다른 측정항목들에 비해 종사자들이 

직종간 차이를 인지하기 용이하고, 종사자 간 비교가 용

이한 항목이다. 정규직 종사자들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

어 있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일

정하며, 기업이 종사자들의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

부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만족도의 평균 차이 또한 유의했

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시간의 경우도 보수/소득, 복

리후생 항목과 동일하게 정규직의 평균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규직 종사자가 비정규직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비해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초과근무를 실시한다 하

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이 사측에 마련되어 있어 

초과근무에 대한 부담이 다른 직종에 비해 적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작업조건과 직장 안정성의 경우 정규직의 평균 만족도

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경우 상용직이므로 고용형태가 안정적이며 작업

조건도 사측과 사전조율 하에 정하는 경우가 비정규직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 생활만족도 평균 차이는 건강을 돌볼 여

유 항목에서만 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생활만족도 측정항목 중 건강을 

돌볼 여유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정규직 종사

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업무시간이 일정하

고, 수입도 일정한데다 사측에서 종사자 명의로 건강보

험을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직업만족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

규직 종사자 간 만족도 차이보다는 정규직과 정규직 이

외 직종 간 만족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직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직장안정성, 보수/소득 등에 

기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낮

은 직업만족도는 종사자들 간 업무성과의 차이로 이어

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Hall, 2006; Aletraris, 

20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낮은 

직장안정성은 종사자들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과정

에서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

칙 개정(2014. 11. 29)을 통해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 

매매·압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2013. 9. 30)을 마련하여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

래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수화물정보망 인

증요령을 제정(2012. 12. 31)하여 온라인 화물운송시

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 택배업 종사자들의 산

재보험 적용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보전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종사자를 제외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

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입차주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가진 종사자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은 직종 간 직업만족도 차이에서 유발되는 

개인별 업무성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누리는 보수/소득, 복리후생 등 금

전적 혜택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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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직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비정규직 종사자의 

근로실태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 특정 산업에서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있었

으나 화물자동차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

었다. 본 연구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특수한 고용형태를 

반영해 종사자들의 고용형태 간 직업만족도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연구결과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자간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표본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수를 늘려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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